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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능 43~46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떡목판에 엎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돌려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

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이

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야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

쟁이 편을 돌려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에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마는,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어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

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

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

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綾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녜에, 그런 것이 있에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禮)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

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깝살릴
*
것 다 깝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

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

인지?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도회 :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 비단옷과 명주옷.

* 깝살리다 :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흐지부지 다 없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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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

하고 있다.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

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

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

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젯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